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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한 식사 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우수 지자체 6곳 선정

《 주 요 내 용 》

◈ 2021 상반기 안심식당 우수 지자체 선정

❍ (추진목적) 코로나19 확산 이후 ‘안심식당’ 운영을 통해 안전한
식사 문화 조성 및 외식산업 질적 성장 도모

❍ (평가방식) 2개 분야 평가 지표*를 바탕으로 상대평가

    * 안심식당 목표 설정, 안심식당 추진 실적

❍ (평가결과) 광역 지자체: 1위)인천, 2위)경북, 3위)전남
기초 지자체: 1위)경북 경주, 2위)대구 동구·전북 완주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‘농식품부’)는 올해 상반기

‘안심식당*’ 운영 현황을 평가하여 총 6곳의 우수 지자체를

선정하였다.

    * ➀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・제공, ➁위생적 수저 관리 및 ➂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

기본적으로 지키면서 지자체별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음식점

❍ 광역 지자체 부문에서는 인천광역시가 1위, 경상북도가 2위,

전라남도가 3위로 평가되었으며,

❍ 기초 지자체 부문에서는 경상북도 경주시가 1위, 대구광역시

동구와 전라북도 완주군이 공동 2위로 평가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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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선정된 지자체는 2021년 안심식당 목표 설정(관내 음식점 대비

비율, 2020년 대비 비율 등), 목표 대비 지정현황, 취소·변경

관리실적 등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곳이다.

안심식당은 음식을 공유하는 우리 식사 문화를 바꾸는 데

앞장서는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작년 6월부터 농식품부

주관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정·관리하고 있다.

❍ 7월 25일 기준으로 전국에 32,239개의 안심식당이 지정되었으며,

하반기까지 약 4만 개소를 목표로 지정 음식점을 꾸준히 확대해

나갈 예정이다.

농식품부 문지인 외식산업정책과장은 “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

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, 안심식당을 중심으로 소비자가

안전하게 외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

있다”라면서

❍ “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며, 외식업계에서도 식사 문화

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”라고 협조를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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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안심식당 홍보 포스터


